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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Network X 어워드’ 수상…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력 인정
- ‘AI-RAN 기반 무인차 자율 이송’으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수상
- 새로운 유형의 통신 서비스 구현한 성과 인정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10. 15.]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네트워크 엑스(Network X) 어워드에서 통신 네트워크의 AX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네트워크 엑스는 글로벌 ICT 미디어·리서치 기업 인포마(Informa)가 주관하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분야 국제 행사로, 100명 이상의 전문 연사와 1,000개 이상의 글로벌 통신사·대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올해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SKT는 ‘AI-RAN 기반 완성차 무인 자율 이송(AVM, Autonomous Vehicle Marshalling)’ 기술로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Most Innovative 5G Communication Service)’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은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가치와 사업 모델을 제시한 통신 서비스에 주어지는 상이다. SKT는 AI-RAN이 현장의 차량을 직접 인지하고 제어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구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AI-RAN은 통신 서비스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다. SKT는 AI-RAN 기지국을 개발·실증해, AI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상황에서도 통신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다.

AVM은 차량을 이송하고 정렬하는 작업을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다. 현장에 설치된 라이다(LiDAR) 센서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면, AI-RAN 기지국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고 충돌 없는 경로를 계산한 뒤 완성차에 주행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도 모듈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무인 이송이 가능하다.
*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 라이다 센서가 측정한 수많은 점의 3차원 좌표 집합으로, 사물의 형태와 위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실제 주차 시설에서 자율 발레파킹 시연으로 진행됐다. 센서 데이터 수집부터 AI 판단, 주행 명령 전달까지 전 과정이 무인 차량 제어에 필요한 요구 시간 안에 완료됐다. 시연 차량은 사람의 개입 없이 정상적으로 자율 주차를 마쳤다.

AVM은 사람이 직접 운전해 옮기던 완성차 이송 작업을 무인 시스템으로 자동화한다. SKT는 이번 실증으로 최신 자율주행차에 국한됐던 자동화 범위를 일반 차량과 로봇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네트워크가 현장 전체를 보고 경로를 조율하기 때문에 좁은 통로에서 차량끼리 엉키는 정체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통신사는 이미 구축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수 차량에 대한 관제 서비스가 가능해, 규모에 따라 새로운 구독형 수익 모델도 제공할 수 있다.  

SKT는 ‘하이퍼 AI(Hyper-AI) 네트워크 기반 조성’ 국책과제를 통해 2027년 국내 완성차 공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실제 산업 환경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항만·공항 등 대규모 물류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5G SA 진화와 6G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AI-RAN 기반 피지컬 AI 서비스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은 “이번 수상은 AI를 5G 서비스에 적용한 SKT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성과”라며 “AI-RAN 기반 피지컬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자율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가속화해 고객과 산업 현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T는 글로벌 ICT 미디어·리서치 기업 인포마가 주관하는 네트워크 엑스(Network X) 어워드에서 통신 네트워크의 AX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가장 혁신적인 5G 통신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나민수 SKT Biz Tech팀 매니저(왼쪽)와 신홍석 유선 Tech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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